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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에 주목하고,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39명의 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보고하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

을 통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단순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순차적으

로 영향을 미쳐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거쳐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20~30대 여성,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further understand female psychological dating vio-

lence perpetration against a male partner. The study examines whether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women. An online survey was con-

ducted with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data from 339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

eling with SPSS 25.0 and Mplus 8.2.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ed

sham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psy-

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Second, gender microaggress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an-

ger sup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s study focuses on female dating violence perpe-

tration,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and provides insights that gender

microaggression,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may have an important role

predicting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female psychological aggression within dating relation-

ships are discussed.

Keywords young adult wome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gender micro-

aggression, internalized shame, anger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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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경찰청 통계자료

(치안정책연구소, 2025)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데

이트폭력은 2024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의 한 유형으로, 비혼 상태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그동안 ‘이성교

제 폭력’, ‘구애기 폭력’, ‘연애폭력’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다가(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현재

는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이라는 용어로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홍태경, 2018). 데이트폭력은 결혼

하지 않은 연인 간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

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중 심리적 데이트폭력은 상대방의 자기개념을 손상시

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욕설이나 비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을 포함한다(김경신, 김정란, 1998). 

심리적 데이트폭력은 물리적인 공격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하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트폭력은 여러 형태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동성 간 데이트폭력은 

성소수자 정체성, 사회적 낙인 등 기존 이성 간 데이트

폭력 연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Stiles-Shields & Carroll, 2014),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성 간 데이트폭력에 집중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

한다(Amanor-Boadu et al., 2011). 종단연구에서도 데이

트폭력 경험은 이후 자살 시도, 음주 및 물질 사용, 우

울 증상을 야기하고, 데이트폭력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Ackard, 

Eisenberg, & Neumark-Sztainer, 2007; Exner-Cortens, 

Eckenrode, & Rothman, 2013). 데이트폭력은 가깝고 친

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폭력이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Hébert, Théorêt, Piché, 

& Hébert, 2024). 더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적

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사랑싸움’이나 질투로 

인식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홍태경, 2018). 

즉,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보고되는 것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

력 가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중재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가해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예방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초기 데이트폭력 가해 연구는 남성에 주

목하였으나 점차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Williams, Ghandour, & Kub, 2008), 

연인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양방향적 관점이 지지받고 있

다(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b).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폭력

이 맥락과 동기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a). 

남성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인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대체로 자기방어 또는 폭

력을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폭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

존 남성 가해자 위주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개입 방안은 

여성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Swan, Gambone, 

Caldwell, Sullivan, & Snow, 2008), 여성의 폭력 가해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여성의 가해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점차 보고되고 있는데(Johnson, Taylor, Mumford, 

& Liu, 2020), 여성은 특히 심리적 폭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aj, Sesar, & Šimić, 

2020). 심리적 폭력 피해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지만,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을 야

기하며(Arriaga & Schkeryantz, 2015), 단발적인 사건

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적인 행동 패턴을 반영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보다 장기적인 피해가 예

상된다(Sackett & Saunders, 1999). 특히 남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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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흔히 축소 보고되며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무

시되거나 조롱받게 되는 이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Walker et al., 2020). 한편,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 본

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심리적 폭력 

가해는 이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피해를 예측한다

(Kuijpers, van der Knaap, & Winkel, 2012). 이에 여성 

고유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고유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

인과 사회규범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

하여 폭력 발생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Dardis, Dixon, 

Edwards, & Turchik, 2015; Foshee, Linder, MacDougall, 

& Bangdiwala, 2001).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분노, 적대감 등의 정서적 특성이나(Birkley & Eckhardt, 

2015) 낮은 자존감, 우울, 죄책감, 자격지심 등에 취약

한 성격 특성에 주목하였다(Dorling, Onifade, & Browne, 

2024).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탐구해온 연구는 대다수가 학대 피해나 폭력 목격 경

험에 집중하였다(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홍세

은, 정지수, 2019; Dardis et al., 2015). 이들에 따르면 

아동기에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폭력에 

익숙해지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이후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

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특수적인 가해 경험을 설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같

은 사회 구조 내에서도 성별로 인해 남성과 다른 차별적 

경험을 하며, 이는 정치, 경제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퍼져 있다(Bankert, 2020; 

Bocher et al., 2020). 따라서 여성의 가해를 보편적인 

틀에만 근거하여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별화된 사회 안

에서 형성되는 여성의 경험을 간과할 여지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기 위

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gender microaggression)에 주

목하여 이제까지 활발히 연구되지 못했던 성차별경험

과 폭력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여성이 폭력을 가하게 

되는 기제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란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가

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경멸, 무시 혹은 모욕적인 행

위, 또는 남성 위주의 제도, 조직, 문화로 인한 존엄 침

해(environmental indignity)를 뜻하며(Sue, 2010), 살아

오면서 여성이 반복적으로 겪어 온 일상 속 성차별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공격성 발달에 기여하는 사회환경

적 맥락을 반영한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며, 성차별경험은 여성에게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sson, 

Pinel, & Vandello, 2010; Williams, Romm, LoParco, & 

Berg, 2023). 특히 겉으로는 여성을 배려하는 듯 보이

나 실제로는 성차별적 구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

나는 현대적 성차별은 겉으로 드러나는 온정적 태도와 

실제로 피해 여성이 느끼는 불쾌감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며, 적대적 성차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해로운 

결과를 유발한다(Bosson et al., 2010; Lewis, 2018). 여

성에 대한 성차별은 그 형태는 바뀌더라도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의 전반에

서 성차별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ankert, 2020; Lewis, 2018).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을 당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공

격성(Xiong, Xia, & Li, 2021), 데이트폭력 가해(Stueve 

& O'Donnell, 2008)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일관되

게 보고되어 왔다. 일반긴장이론(Agnew, 2001)에 따르

면 부당한 대우 등의 부정적 경험이 긴장을 유발하여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정서를 야기하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여성이 경험하

는 부당한 대우로서 여성의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사건

이며, 연인관계에서의 공격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여성의 정서적 스트레스, 우

울,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며 정신 건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나

(Kumar, Jilowa, Pinki, Kumar, & Behmani, 2025;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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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3), 아직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

는 제한적이다.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구조

적인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통해 연인 간의 심

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

종차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분노와 같은 부

정정서를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선행 연구

에서 입증되었다(Hartshorn, Whitbeck, & Hoyt, 2012; 

Xiong et al., 2021). 비록 일상 속 성차별경험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하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인종차별 등 다

른 유형의 차별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다른 유형의 차별

과 비슷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행해지고, 일상 속에서 미묘

하게, 때로는 의도치 않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모욕이

나 무시가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우울, 불안 등의 악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Gartner et 

al., 2020; Sue et al.,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연인에 대한 공격성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데이트폭력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내적 특성

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

ized shame)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족하

고 부적절하며 무가치하다는 인식이 성격 특질처럼 내

면화된 것이다(Cook, 2001). 수치심은 유아기 경험으

로부터 발달하며, 부모로부터 거부되고 비난받는 경우 

수치심에 취약해진다(Cook, 1987). 수치심은 또한 대

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며 배제될 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Elison, Garofalo, & 

Velotti, 2014).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성별에 따른 부당

한 대우를 받기 쉬우며,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성

차별경험이 누적되면서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될 가능

성이 커진다(Kim & Meister, 2022).

선행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위공격성을 정

적으로 예측하였고(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신

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주희, 

구훈정, 2019). 더 나아가 내면화된 수치심은 심리적 

데이트폭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per, 

Austin, Cercone, & Arias, 2005; Kivisto, Kivisto, Moore, 

& Rhatigan, 2011). 수치심은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자

아에 대한 위협으로, 이로 인한 고통을 피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한편, 사회적 성역할에 따라 분노는 여성에게 관습

적으로 금지된 감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Eagly & 

Steffen, 1986), 여성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기 

쉽다. 실제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이후 여성들이 가장 많

이 호소하는 감정은 분노이지만(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사회적 압력에 의해 여성들은 분노

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남귀숙, 이수진, 2020; Wolf & Foshee, 2003). 특

히 수치심이 강한 경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받게 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분노를 억제하

기 더 쉬울 것이다(Tangney et al., 1992). 분노억제는 궁

극적으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우며(Wilkowski 

& Robinson, 2010), 데이트폭력 가해와도 정적으로 연

관된다(Sullivan, Garthe, Goncy, Carlson, & Behrhorst, 

2016). 한편,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느슨해지며, 억제된 분노는 특히 사

적인 관계에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Averill, 1983). 

따라서 여성의 분노억제가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폭력

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최임정, 심혜숙, 2010), 관

계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격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교묘

히 통제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쉬울 것

이다. 남귀숙과 이수진(2020)은 분노억제를 할수록 데

이트폭력 가해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심리적 

폭력과 가장 상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할 때(남귀숙, 이수진, 2020; 홍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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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Dodaj et al., 2020; Johnson et al., 2020),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설명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성차

별경험이 개인의 내적 특성을 통해 연인 간의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는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 속 성차별이 폭력 가해에 미

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관련

이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분

노억제 각각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데이트폭력을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20 ~ 30대 미혼 여성(치안정책연구

소, 2022) 3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연령 평균은 만 26.3세(SD = 4.48, 연령범위 

= 20 ~ 39)였으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는 189명

(55.8%), 아닌 경우는 150명(44.2%)이었다. 또한 지금

까지 2 ~ 3명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

가 167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이성교제 기

간은 2년 이상 97명(28.6%), 1 ~ 2년 미만 87명(25.7%), 

7 ~ 12개월 미만 78명(23%), 3 ~ 6개월 77명(22.7%) 

순으로 높았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대처유형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Ⅱ)를 김경신과 김정란(1998)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 중 심리

적 폭력 하위요인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데이트폭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척도이다(강희순, 이은숙, 2014; 김한나, 

이승연, 2025).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

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 문항 예시로는 “상대방에

게 욕을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있다” 등으로 언어적 공격, 모욕, 비난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 일상 속 성차별경험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한 성차별 사건 척

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김은하,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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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박한솔과 김지수(20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일생 동안의 성차별을 측정하는 것으

로,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8문항, 가깝지 않은 사람

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6문항,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

차별 3문항, 일터에서의 성차별 3문항 등 네 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다. 문항 예시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가

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임금 인상, 승진, 좋은 

직장 또는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등이 

있어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평가하

도록 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

은 적이 있다’의 문항에서,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남

편’ 대신 ‘아버지’, ‘시아버지’ 대신 ‘남자 교사’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1: 전혀 일어나지 않

았다 ~ 6점: 거의 늘 일어났다)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

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했음

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성차별적 비

하와 그 결과 .90,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80,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74, 일터에서의 

성차별 .63이었다.

3) 내면화된 수치심

Cook(1987)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처벌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의 네 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스스로

를 비웃고 내 자신을 얕본다”,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

지 않음을 느낀다” 등이 있다.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만 응답하는 반응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Rosenberg

의 자존감 척도 6문항을 함께 사용하며, 전체 문항은 

총 30문항이다. 분석 과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만 포함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을 더 많이 내면화했음을 뜻한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으며, 각 하

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부적절감 .91, 공허 .89, 자기처

벌 .81, 실수불안 .78이었다.

4) 분노억제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겸구, 한덕웅, 이창호와 Spielberger(1997)

가 한국판(Korean version; STAXI-K)으로 타당화한 것

에서 분노억제(anger-in) 하위요인 8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 경향이 강함을 

뜻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Google 

설문 링크를 대학생 및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SNS를 통해 공유하여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만 설문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총 40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령이 

만 20 ~ 30대에 해당하지 않는 11명, 평균 이성교제 

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36명, 결측치를 포함

한 3명, Z점수 기준 +3 SD를 초과하여 이상치로 판단

된 14명을 제외하여 최종 3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참여자에

게는 설문 완료 후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보상으로 제

공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8.2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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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먼저,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

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Mplus 8.2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

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인별로 문항묶음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용 기반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는 각각 원척도에서 하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단일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단일요인모형의 적합도가 권장 기준에 미

치지 못해 일차원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

려웠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단일요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노억제는 원척도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

절하는 것과 구분된 분노 경험을 억압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여러 후속 연구에서 단일요

인으로 연구되었다(Spielberger et al., 1988). 마찬가지

로,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폭력은 원척도 개발 당시 신

체적, 성적 폭력과 구분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인 공격

을 포함하는 단일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Straus et 

al., 1996). 이론적 정의의 관점에서 단일차원성이 확보

되는 경우 단일요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배세하, 한장희, 2019)에 따라, 측

정오차를 감소시키고 자료의 정규성을 향상시키며 모

형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 기반 알고리즘을 활

용한 문항묶음을 시행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분노억제는 2요인 구조,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는 4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 이에 따라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또한, 측정모

형 검정 과정 중 수정지수를 검토한 결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항들 간 측정오차의 공분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지표

변수인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3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4 간의 상관을 허용하였다(Kline, 2016). 모형 적합

도 검정을 위해서 χ2, CFI, TLI, SRMR, RMSEA 지표

를 사용하였으며(김수영, 2016),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10,000번의 무

선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 절

댓값이 Kline(2011)이 제시한 왜도 절댓값 3, 첨도 절댓

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되었다(표 1, 2 참조).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내

면화된 수치심(r = .38, p < .001), 분노억제(r = .27,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r = .37,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r = .52,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r = .37,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r = .33, p < .001)도 정적 상관

변인 1 2 3 4

1. 일상 속 성차별경험 1

2. 내면화된 수치심 .38*** 1

3. 분노억제 .27*** .52*** 1

4.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37*** .37*** .33*** 1

M 2.02 2.39 2.05 1.60

SD .71 .77 .66 .40

왜도 .89 .44 .57 .79

첨도 .31 -.53 -.29 .15

***p < .001.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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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 상관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일상 속 성차별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심

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지표변수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결과(표 3 참

조), 모형이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다는 영가설이 기

각되었으나(χ2(70) = 204.936, p < .001),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한 결과, CFI .948, TLI .932, SRMR 

.044, RMSEA .075(90% CI [.064, .088])로 좋은 적합

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일상 속 성차별경험 .73 ~ 

.87, 내면화된 수치심 .72 ~ .88, 분노억제 .77 ~ .94, 심

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57 ~ .74로, Hair, Black, Babin

과 Anderson(2009)이 제안한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

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2 참조). 요인 간 상

관은 .33 ~ .58로, Kline(2016)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제시한 0.9 이하를 만족하여 서로 구분되

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χ2값은 

204.936(p < .001), CFI .948, TLI .932, SRMR .044, 

RMSEA .075(90% CI [.064, .088])로 측정모형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적합도가 양호

함을 확인하였다.

M SD 왜도 첨도 요인부하량

일상 속 성차별경험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2.22 .88 .85 .40 .83***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1.84 .69 .78 -.08 .87***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2.42 1.01 1.02 .87 .80***

일터에서의 성차별 1.48 .66 1.58 2.26 .73***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2.08 .81 .65 -.33 .86***

공허 2.27 1.01 .51 -.71 .85***

자기처벌 2.36 .88 .63 -.57 .88***

실수불안 3.38 .82 -.39 -.20 .72***

분노억제

분노억제1 2.08 .70 .58 -.38 .94***

분노억제2 2.03 .72 .59 -.36 .77***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1 1.72 .60 1.01 1.05 .74***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2 1.29 .45 1.95 4.03 .59***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3 1.70 .47 .77 .57 .7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4 1.76 .53 .49 .15 .57***

주. 요인적재량은 표준화된 추정치임.
***p < .001.

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요인부하량 (N = 339)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측정모형
204.936

(p < .001)
70 0.948 0.932 0.044

0.075
[.064, .088]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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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 대

한 분석 결과(표 4, 그림 2 참조),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데이트폭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

다(γ = .34, p < .001).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γ = 

.43, p < .001), 성차별경험과 분노억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γ = .10, p = .16). 한편, 내면화된 수

치심이 분노억제(β = .54,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

력 가해(β = .19, p < .05)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도 유의

하게 나타났다.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 = .21, p < .05).

4. 매개효과 검정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다. 검

정 결과(표 5 참조),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

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

효과는 유의하나(95% CI [.01, .17]), 분노억제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1, .05]). 내면

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

개효과(95% CI [.01, .10])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41*** .06 .43***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09 .06 .10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20*** .05 .34***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51*** .06 .54***

내면화된 수치심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12* .06 .19*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14* .06 .21*

*p < .05. ***p < .001.

표 4. 연구모형 경로계수

.43***

.54***

.34***

.21*

.10 .19*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분노억제

분노억제1 분노억제2

일상 속 

성차별경험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차별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2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3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4

주.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이며,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함.
*p < .05. ***p < .001.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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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애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연령대인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차별경험

이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Xiong et 

al., 2021)와 일치한다. 성차별은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

를 부여해 온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

며, Dardis 등(2015)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

회환경적 특성이 공격성을 발달시켜 데이트폭력 가해

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여성들은 직

접적인 공격성의 표출이 금기시되는 한편 심리적 공격

은 상대적으로 용인하는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아(Eagly 

& Steffen, 1986),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인 심리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Dodaj et al., 2020; Johnson 

et al., 2020). 본 연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 속 미

묘한 성차별경험이 그 자체로 연인관계에서의 심리적 

공격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심각하게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Johnson, 2020).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

험하는 성차별은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위협

을 포함하며(Kim & Meister, 2022), 이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다(Elison et al., 2014). 실제로 여자 대학생

들은 성차별경험 후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atheson & Anisman, 2009). 이처

럼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수치

심이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무가치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Cook, 2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arper et al., 2005; Kivisto et 

al., 2011). 사람들은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

람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

하기 때문에(Garofalo, Giammarioli, Aiolfi, Delvecchio, 

& Mazzeschi, 2025) 공적으로는 공격적 반응이 제한되

며, 대신 사적인 관계에서 공격성이 분출될 수 있다. 

특히 성차별로 인해 만성화된 수치심은 손상된 여성으

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욕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사적인 연인관계에서 여

성의 공격성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느슨해지면

서 여성으로서의 손상된 자아 회복을 위해 연인을 공

격하기 쉬워질 것이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의 증가로 이어져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이중매개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를 매개로 전위공격성을 예

측한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이재필, 최가희, 2022). 

수치심이 높으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므

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억압하기 쉽다

(Tangney et al., 1992).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내

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황지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8 .01 .17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2 -.01 .05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5 .01 .10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총 효과 .49 .36 .61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총 간접효과 .15 .09 .23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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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규진, 2018). 그러나 분노억제는 특히 사적이고 

안전한 관계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공격적 행동으로 분

출되며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Averill, 1983; Wilkowski 

& Robinson, 2010). 실제로 분노억제가 데이트폭력 가

해로 이어짐을 보여준 여러 선행 연구(남귀숙, 이수진, 

2020; Sullivan et al., 2016)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단독으로 거쳐 심

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단순매개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노억제가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상

반된다(손지빈, 홍정순, 2021). 잘못이 없는 약자에게 

공격성을 전이시키는 전위공격성은 광범위한 대상에

게 발휘될 수 있으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높은 정

서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특수한 관계 맥락에 기반한다

는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억제된 분노 자체만으로는 친밀한 연인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

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제가 오히려 외현

화된 공격행동으로 직접 이어지기보다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

다(정기수, 하정희, 2018).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

는 현대의 여성들이라면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분노를 억제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표

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차별경험 이후 

여성들은 분노를 가장 많이 보고하는데(Swim et al., 

2001), 분노는 행위의 촉발제이다(Matheson & Anisman, 

2009). 현대사회의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일상 속 성

차별경험에 대해 여성들이 처음부터 감정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작용하였

을 수 있겠다. 수치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자기상만이 아

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타인의 표상을 포함한다(Elison 

et al., 2014).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하며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기 쉽다(Garofalo et al., 2025). 이러

한 수치심의 특성과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수치심을 내면

화하게 되면 분노의 표출보다는 분노가 억제될 가능성

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줄이려면 

먼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경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규범과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지만, 성차

별경험에서 생겨나는 개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 즉, 수치심을 

내면화하거나 이로 인해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

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 경험이 만연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신념

을 갖도록 하는 인지행동접근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Kolubinski, Frings, Nikčević, Lawrence, 

& Spada, 2018), 이는 부당한 성차별로 인해 손상된 자

아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가령, 명상과 자기자비 목

소리 개발 등을 활용하는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여성의 

수치심 완화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개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강

민정, 김정호, 김미리혜, 2019). 또한, 한국 여성들이 대

체로 분노를 억누르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노표현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경선과 손정락

(2010)은 대학생에게 자기주장훈련을 실시하여 분노억

제 수준이 감소하고 분노조절 수준은 높아진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인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추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을 추가하거나 연인

이 경험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피해를 측정하여 우회적

으로 가해행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론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갈등

대처유형척도(김경신, 김정란, 1998; Straus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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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상 속 성차별경험을 측정한 성차별 사건 척도(김

은하 등, 2017; Klonoff & Landrine, 1995)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해당 변인들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들이 각각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널리 사

용되고 있기에 선택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는 이 도구

들이 현대사회의 변화(예, 사이버폭력이나 가스라이

팅)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전에 개발되었다는 점이

다. 이에 현대사회에 보다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

구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일상 속 성차별경험

이 분노표출을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졌을 수 

있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시사하듯이 여성의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를 더 잘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수준이 평

균 1.60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가 낮은 수준(1.66)

(오윤희, 임성문, 2018)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

에서 확인된 변인 간 관계는 실제 고위험군이나 임상

적 수준의 가해 집단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

으므로 추후 검증을 요한다. 또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점수도 평균 2.02로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가지는 권한이 과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실제 성차별경험이 

적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통을 피

하기 위해 성차별경험을 부인하는 것에서 기인했거나

(Foster, 2000),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불리한 차별을 받

는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개인에 대한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Foster & Matheson, 1998). 상당히 민감한 주제여

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는 개인의 실제 경험을 충실

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으므

로,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볼 것을 제

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

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

트폭력 가해, 특히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 

데이트폭력의 기제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차별 

경험, 특히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 속 성차별에 주목하

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라는 개인 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

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격적, 정서적 특징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성차별문

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개입이 연인관계에서의 

미묘한 심리적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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